
첫 번째 이야기 : 선비의 공부 : 교학상장 [敎學相長]

1. 학생이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부[敎學相長]
 교육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건 교사와 학생의 관계이다. 오늘날 그들의 관계는 교사의 권리
를 중시하면 학생의 인권이 경시되고, 학생의 인권을 중시하면 교사의 권리는 경시되는 시소 
같은 관계이다. 학생 체벌이 심각했던 과거와는 반대로 최근엔 교사의 권리를 규탄하는 소리
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학생과 선생이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상황은 다음을 상기하게 한
다. ‘과연 선생이 베풀어야 하고 학생이 받아들여야 하는 교육이란 무엇인가?’이다.
 선생과 학생이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부[敎學相長]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 한국의 학생이 학교에서 배우는 주요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이다. 선생님은 
주요 과목에 사회, 과학 등을 추가적으로 더하여 가르친다. 이러한 교육 과정은 삶을 해석하
고 대화하고 풀어내는데 필요한 학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이 암기하는데 
그치고 마는 현대의 교육은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조율할 수 없다. 그들의 중재자인 학부모 
또한 이런 교육과정만을 밟아왔다면 선생과 학생의 원만한 화해는 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
다. 
 선생과 학생이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갖기 위해 우리가 참고해볼 수 있는 건 선비들의 공부 
방법이다. 물론 선비들도 현대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식과 같이 암기 위주의 공부 방식을 따랐
다. 다른 점이 있다면 실천[行]에 있다. 21세기의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실천학습’이
라는 걸 하며 앎과 실천을 함께 하다가 중학교·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쏟아지는 암기 공부량에 
실천의 중요성을 잊어간다. 그렇게 학생들은 10여년간 자신이 배운 내용을 활용하지 못한 채 
사회에 나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다. 
 선비들은 기본적으로 앎[知]과 실천[行]을 병행했다. 그들의 목표는 책 속의 내용을 보이지 
않는 머릿속에 넣어 두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데) 있었다. 책상 밖의 세상을 굳건하게 살아가
기 위한 내용을 공부하고 탐구했다. 따라서 선비에게 있어 삶을 가르쳐주는 스승님은 아버지
와도 같았다. 율곡 이이는 『학교모범』에서 아래와 같이 스승의 중요성을 말했다. 
 “배우는 자가 성심으로 도에 뜻을 두었다면 반드시 먼저 스승 섬기는 도리를 융숭히 해야 한
다. 사람은 임금ㆍ(·)스승ㆍ(·)아버지 이 세 분 덕에 태어나고 살고 배우게 되므로, 섬기기를 
똑같이 해야 하니, 어찌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함께 살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 뵙
고 따로 있으면 수업을 받을 때 뵙고 초하루ㆍ(·)보름에는 일제히 모여서 예를 행한 다음 두 
번 절하고 뵙는다. 평상시에 모셔 받듦도 존경을 다하고 교훈을 돈독히 믿어 늘 명심하여 잊
지 말아야 한다. 만일 스승의 말씀과 행하는 일에 의심나는 점이 있을 때는 조용히 질문하여 
그 잘잘못을 가려야 하며, 곧 자기의 사견(私見)으로 스승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또는 의리를 
생각하지 않고 스승의 말만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도 안 되며 봉양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힘에 
따라 성의를 극진히 하여 제자의 직분을 다해야 한다.”

 이번 『대동야승 선비 이야기』 10편은 스승을 존중하면서 배운 선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두 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하나는 이덕형(李德馨)1)이 저술한 ‘죽창한화(竹窓閒(閑)話)’와 
신익성(申翊聖)이 저술한 ‘청백일기(靑白日記)’이다. 두 저술은 16세기부터 17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당대 선비들의 다양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으며, 그러한 모습을 통해 그들이 추구했던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1) 이덕형(李德馨)은 한국의 유명한 구전 설화인 오성과 한음의 주인공이다. 



 두 개의 글 중 내용을 선별하고 분류하여 10개의 주제로 편성을 해보았다. 이는 율곡 이이의 
『『성학집요』』의 공부 목차를 참고한 분류이다. 크게는 세 개의 파트로 이루어진다. 자기 자신
을 바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 그 공부의 확장으로서 타인과의 관계맺음에서(관계 맺음
에서) 필요한 공부, 그리고 그 공부가 되었을 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그 첫 번째 순서로 공부에 대한 선비의 의지를 살펴본다.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건 ‘공부를 하
고자 하는 의지’이다. 율곡 이이는 “배움에는 뜻을 세우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으니, 뜻이 
서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닦는 공부[修己] 중에서도 ‘뜻을 세우는 것
[立志]’를 가장 먼저 말씀드립니다.”라고 하였다.
 
2. 공부에 대한 선비의 의지[立志]
 앞서 스승에 대한 예절을 담고 있는 『학교모범』에는 스승에게 지켜야할 예절뿐만 아니라 공
부를 시작하기 전 학생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지켜야 하는 행동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율곡 이이가 학생들에게 권했던 내용은 쉽게 이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
다. 매일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또 부지런히 해야 한다. 명조와 조언수(趙彦秀)라는 선비가 
나눈 대화를 통해 선비들이 생각한 공부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명조 당시, 조언수가 참찬(參贊)의 관직에 있을 때(1561~1565)였다. 조언수는 특진
관2)으로 경연에 참여하게 되었다. 어느 날 명조가 물었다. 
 “공부(功夫)라는 두 자의 뜻이 무엇이오?”라고 하였다.
경연장은 조용했다. 경연관 중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때, 조언수가 입을 열었다. 
 “공(功)은 여공(女功)이요, 부(夫)는 전부(田夫)입니다. 이 말은 선비가 부지런히 배우는 것은 
마치 여자가 길쌈을 부지런히 하고 농부가 농사를 힘써 하는 것과 같이 하라는 뜻이옵니다.”
(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명조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직물을 짜는 길쌈과 곡식을 수확하는 농사는 ‘의(衣)’와 ‘식(食)’에 관계된 것으로 우리의 일
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일을 쉬게 되면 우리는 입지도, 먹지도 못하게 된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하듯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공부라고 조언수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조언수라는 선비는 세 번의 왕을 모시면서도 부를 탐하지 않았다고 한다. 40년
에 물려받은 집이 한 칸 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것도 겨우 지켰으며, 조언수가 사망한 뒤에는 
그 가족들이 상(喪)을 치를 돈이 없어 부의로 겨우 염습했을 정도였다고 하니 그 청백함을 짐
작해볼 수 있다. 
 꾸준함과 부지런함은 선비로서의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잃어서는 안 되는 공부의 기초이다. 
젊을 때 꾸준하고 부지런했던 선비가 뜻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경청(河景淸)의 일화를 통
해 짐작해볼 수 있다.

  하경청은 가난하고 지체가 변변치 못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본인은 굳건한 기상과 
씩씩한 기백을 띄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과감하게 해결하고자 했고 행여 남이 싫은 소리를 

2) 조선시대 경연(經筵)에 참시(參侍)하여 왕의 고문에 응하던 관직, 경영관 외에 측별히 왕의 고문에 대
비할만한 재상을 선임하여 2인씩 교대로 경연에 입시.



해도 피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굳건한 자질을 지니고 있었던 하경청은 박주(朴州)를 스승님으로 모시고 공부했다. 그는 공부
를 할 때도 평범하지 않았다. 어느 날은 홀(忽, 조선 시대에, 벼슬아치가 임금을 만날 때에 손
에 쥐던 물건)의 표면에 큰 글씨로 ‘하늘의 밝은 명을 돌아본다(顧諟天之明命)’고 써놓고 (가
죽 띠와 가죽 주머니에 팔짱을 펴서) 그것을 들고 조심조심 밖으로 거리로 나갔다. 한순간도 
선비 공부의 본지를 잊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 같았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더러 수군거리기도 하고, 모여 구경하기도 했으며 아이들은 
그를 손으로 가리키며 웃기도 했다. 특별한 날 사용하는 홀에 선비들이 공부했던 『대학(大學)』
이라는 책의 내용을 크게 써서 돌아다니니 평범하게 보이진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루 종일 방문을 닫은 채 글을 
읽을 뿐이었다. 이럴 때 ‘시작은 미미했지만 끝은 창대했다’고 하는 걸까, 그는 결국 사마시
(司馬試)에 합격하게 되었다. 
 기질이 굳세고, 참을성 있으며, 뜻이 독실한 하경청을 보며 사람들은 희망을 품었다. 
 “저런 사람이 관직에 있으면 좋은 일을 많이 할 거야. 그럼 우리가 더 살기 좋아지겠지.”
그러나 사람들의 희망은 이내 모습을 감추었다. 하경청이 뜻을 잃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시
기 그는 관서(關西, 지금의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지방의 훈도(訓導, 조선시대 한양의 4학과 
지방의 향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던 관직)를 맡았을 때였다. 평생 학문에 정진하며 학생을 가르
치고 살았던 그는 술과 여자에 빠지게 되었다. 그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여자를 찾으며 점
점 더 방탕해졌다. 
 어느 날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무관(武官)이 되기를 원했다. 그의 이러한 변화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난리를 겪으며 문관으로서 자신의 신세를 비탄한 결과일 수도 있
고, 자신이 어렸을 적 되뇌었던 대학의 구절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싶어서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의 굳건한 성질이 꺾인 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무관으로도 과
거에 올라 벽단의 첨사(僉使, 水軍僉節制使의 준말로 수군절도사의 관할에 속하는 거진의 무
관직)에 이르렀다. 안타깝게도 그는 파직을 당한 후 안주(安州, 평안도에 있었던 고을로 추정)
로 가서 살다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된다. 
 하경청의 일화는 뜻이 굳건하고 부지런했던 사람의 일생을 보여준다. 더불어 그런 사람이 뜻
을 잃었을 때의 모습 또한 보여준다. 이 일화를 기록한 이덕형이 “그는 불행히 재주를 가지고
도 쓰이지 못하고 비명에 죽었으니,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는 
걸 보면 그는 분명 재주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재주는 무엇보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자
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곳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3. 뜻을 세우는[立志] 공부 
 굳은 의지를 갖는 것을 율곡 이이는 입지(入志) 공부라고 하여 공부의 시작으로 삼는다. 마음 
속의 의지는 내 행동을 결정한다. 그렇기에 의지를 얼마나 강하게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나의 
행동이 달라진다. 가령, 내가 강렬하게 공부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서는 나는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부를 잘 하고는 싶은데 못해도 뭐 상관없겠지’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공부를 시작하더라도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다. 뜻이 전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율곡 이이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오랫동안 글을 읽어도 제자리를 맴도는 이유가 
의지에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의지를 강하게 갖고,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약한 
것일까? 율곡 이이는 의지가 약한 이유 세 가지를 말했다. 
 하나는 믿지 않기 때문이다. ‘교과서만 보고 공부해라’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아마 많은 친구들이 ‘설마 저것만 봐서 공부가 되겠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또한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는데 1등을 한 친구를 보면서도 ‘쟤는 분명 다른 사교육을 받았을거야’라고 의심
할 것이다. 이렇게 의심만 하다가 정작 실천은 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맴돌게 되는 것이다.  
 의지가 약한 두 번째 이유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성격은 제각각이지만 어떻
게 해서든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면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한계를 정한 뒤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것이다. 
 의지를 굳게 갖지 못하는 마지막 이유는 용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제 내가 잘못한 행동
을 고치기 위해서는 용감함이 필요하다. 용감하게 ‘그래, 어제 내가 한 행동은 잘못 된 거야.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해!’라고 다짐할 수 있어
야만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율곡 이이는 이러한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군자(君子)’가 세상에 나오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인을 제거 하기 위해서는 “성현(聖賢)의 말을 깊게 믿고 자신의 좋지 않
은 자질을 바로잡으며 백배, 천배 노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도(道)
가 눈앞에 나타난 듯하고, 성인의 경지를 직접 배우는 듯할 것이다. 그러니 쉽게 도달하지 못
한다고 근심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라고 말하며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기를 독려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선비가 생각하는 ‘공부’의 의미가 부지런함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부지
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하경청의 일화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지가 약한 이유를 정리한 율곡 이이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 내용이 무기
력했던 많은 학생들에게 무엇이든 다시 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심어주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
다. 
 
 


